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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CD패널, 경쟁력 테스트 국면 진입
대우증권, 대형기업과 2위권 차별화 … 2009년 상반기까지 영업실적 바닥

대우증권은 LCD 패널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LCD 패널 생산기업의 개별 경쟁력이 테스트받는 구간으로 진

입했다며 대형기업과 2위권 기업의 차별화가 예상된다고 8월26일 발표했다.

강윤흠 애널리스트는 “8월 말 LCD 패널 가격은 마지막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패널 생산기업의 현금원가 수

준까지 떨어졌다”며 “낮아진 LCD 패널 가격으로 인해 패널 생산기업의 하반기 영업실적은 손익분기점 수준까

지 떨어질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또 “타이완기업들의 TV 생산라인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LCD 패널의 공급과잉 국면은 쉽게 해소되

지 않을 것 같다”며 “패널기업의 영업실적은 V자 반등보다는 L자 형태의 바닥 국면이 2009년 상반기까지 이

어질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그리고 “앞으로 LCD 패널 시장은 공급 초과 기조 속에서 강력한 고객 기반과 시장개척 능력을 보유한 패널

기업이 경쟁력을 확대해 가는 국면이 될 것”이라며 “국내 대형 패널기업들이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높은 경쟁

력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”고 밝혔다.

대우증권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투자의견 <매수>에 목표주가 4만2000원을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

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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